
개요!  꼭 읽어 주세요. 
개성 있는 원소와 분자 구조를 같이 묶어 2004년부터 평가원  출제 문제들을  화학 

1의 내용에 맞게 고치고 2014년 9월 모의고사까지 문제들을 단원별, 문제 유형별로 나
열하여 자세한 풀이와 학생들이 틀렸던 예를 제시하면서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지금까
지 알고 있었던 오 개념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개념 정리가 잘 된 학생들은 읽어 가면서 문제 풀 때 주의 할 점들에 관심을 두고 
보면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된다. 

개인 과외처럼 충분한 설명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개념을 확실히 잡을 수 있도록 애
를 써 보았다. 

개념이 덜 잡힌 학생들은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열심히 보고 생각하도록 외우지 않고 
풀어 갈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의 앞부분은 평가원 시험 시행일이고 문제번호 뒤에 답을 바로 적어 놓았다. 
수능 때 까지 가지고 갈 정도로 개념을 확인하기에 충분할 것 같다. 

지금 화학 1 시험에서 앞 3장 까지는 시간 허비 없이, 실수 없이 풀어야지만 뒤의 
문제들을 조금 여유롭게 풀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끔 앞부분에서 이상한 문제
가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개념만 잘 가지고 있으면 해결 됩니다. 

개성 있는 원소에서는 여러 가지 수적인 data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자료도  정리
하였다. 예를 들면, 유효 핵전하, 1차 2차 이온화 에너지,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등

이번 개정 화학 1에서는 전자친화도는 나오지 않는 것 같다. 
몇 몇 문제에서 언급되는 녹는점과 끓는점 문제는 특히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게 

설명하였다.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정리하길 바랍니다. 2012년 이후 평가원의 문제들은 저작권이 
있어 문제를 빼 보려고 했지만 그냥 문제를 넣어 학생들이 더 공부하기에 불편함이 없
도록 하였습니다. 이 문제들은 다 평가원의 문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2012.6.18.4.

(나)의 그래프를 보면  2s orbital의 전자는 1s보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핵 가까이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0인 곳을 지나 핵 주변에 약간 2s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있다. 이 의미를 확장하면  2s전자는 
2p전자 보다 더 핵에 가까이 갈 수 있고 핵과 인력이 더 생긴다. 예로는 B와 Be의 일차 이온화 에너지가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B:1s22s2 와 Be:1s22s2p1에서 2s2보다는 2p1의 전자가 쉽게 떨어지는 
이유와 같아 이온화 에너지가 Be가 더 작게 되는 이유이다.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를 구해야 한다. 에너지와 파장은 반비례 관계이다. 



㉠. 1312빼고   

 로 바꾸어 계산하자. 

숫자로 나오면 습관적으로 계산한다. 여기서는 비율만 물어본다. 
㉡. (나)의 그림에서 최고점을 비교하면 된다. 
㉢. 수소에서만 적용된다. 
수소의 경우 2s or 2p → 1s로 떨어지는 에너지는 같다. 하지만
다른 다 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 스펙트럼 없이 말로만 물어 보는데 함정에 걸리기 쉽다. 
산소의 예를 들면 2s or 2p → 1s로 떨어지는 에너지는 당연히 다르다. 
전자가 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다. 주양자수(n)가 작으면 핵에 가까이 있어 

안정한 궤도이고 에너지가 낮다.

화학에서 안정하다는 것은 에너지가 낮다는 것이다 (-부호 포함하여)



2007.6.12.④.   그림 (가)는 수소 기체 방전관에서 관찰할 수 있는 라이먼과 발머 계열
의 선스펙트럼을, (나)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 전이를 나타낸 것이다. 

(가)

(나)

그림 (가)의 스펙트럼선 486 nm에 해당하는 전자 전이를 (나)에서 바르게 고른 것은?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가시광선 영역은 파장 400nm ～ 750 nm인 것을 알자.
수소 원자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4가지 선은 각 각
3→2, 4→2, 5→2, 6→2 의 4가지 선이며 
3→ 2가 에너지가 가장 작은 빨강이다. 

그림에서 n의 값을 조심스럽게 표시하자. 
핵과 전자 궤도를 확실히 구별하여 표시하여 문제를 풀도록, 실수하는 학생이 있음.



2007.6.13.①.그림 (가)의 선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E n 은 주양자수 n 인 전자껍질의 에너지 준위, h 는 플랑크 상수, c 는 빛의 속도이다.)  

<보 기>

ㄱ. 수소 기체가 많아지면 연속 스펙트럼으로 변한다.
ㄴ. 스펙트럼선 L 의 파장은 hc

E 3-E 1

로 구한다.
ㄷ. 수소 기체 방전관에 더 높은 에너지를 가하면 스펙트럼선들의 파장이 짧은 쪽으로 이동한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에서 많이 틀렸던 문제이다.

수소 기체 방전관은 수소 등이며, 진공관에 수소를 넣고 높은 전압을 걸어 주면 빨간 빛
이 나오는 전등이라고 생각한다. 

수소원자가 갖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고유한 값이며, 모든 원자들은 고유한 값을 가지
고 있다.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도 변화하지 않는다. 

이것은 각 원소의 양성자와 전자들에 의한 인력과 반발력에 의한 그 원소 자체의 값이므
로 외부에서 어떤 변화를 준다고 해서 바뀌어 지는 값이 아니다. 그 전자들이 움직이는 에
너지 준위는 변하지 않는다.

수소 등에 수소를 많이 넣어 주면 움직이는 수소 원자 수가 많아져서 전등 빛이 밝아 질 
것이고, 외부 전압을 높이 걸어 주어도 수소 원자의 수가 많아져서 수소 등이 밝아지는 것
이지 띠 스펙트럼이 연속스펙트럼 나오지는 않는다. 띠 스펙트럼은 원자 구조에서 전자의 
움직임의 에너지가 양자화(단계적)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에는 파장을 더하고 빼는    나오는데 이것은 에너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
다. 단지 의미 없는 수 일 뿐이다. 에너지와 파장의 관계는 반비례한다.



쉽지만 ④번 보기를 주의하라. 

<Further Study> 
Na의 불꽃 반응 색은 노란색이다. Na의 불꽃 반응을 나타내는 전자 전위는 Na의 원자가 전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Na+ 이온도 불꽃 반응에서 노란색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Na; 1s2s2s22p63s1이나 
Na+; 1s2s2s22p6에서 전자 전위가 일어나는 것이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되지만 불꽃 반응을 나타내
는 전자전위는 원자가 전자가 아닌 것만은 알자. 아마도 3p로 옮겨가서 떨어지는 에너지일 것이다. 정확
한 에너지 준위 식이 없으니 알 수는 없다. 



2012.7.8.4

에너지 준위가 같은 orbital에 전자가 채워질 때 p orbital은   의 에너지 준위가 
같다. 철수와 은희의 2p 전자 채움은 바닥상태이다. 

민수는 들뜬 상태도 아니고 이런 전자 배치는 없다. 영희의 전자 배치는 들뜬 상태.  



07.9.6.①.

어렵지는 않았지만 보기 ㉡과 ㉢을 조심하라.  



2006.11.3.③. 그림은 원자 번호가 연속인 원소의 1차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H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고, 2～3주기 원소이다.) [3점]

① 화합물 GE의 녹는점은 HD보다 높다.
② 1차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는 F이다.
③ G와 H의 안정한 이온은 전자수가 같다.
④ 홑원소 물질의 끓는점은 C가 G보다 높다.
⑤ A의 바닥상태 전자 배치는 1s22s22p6 이다.

※ alphabet과 원소를 헷갈리지 마라. 



2014.11.13.5.

의외의 복병!!
평소에 꺽은 선 그래프만 보다가 이렇게 1차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순으로 그래프를 
생각하지 못해 이것저것 생각하느라 시간을 좀 잡아먹었을 것 같다. 다행히 수소가 빠져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수소를 넣고 증가하는 순으로 하면 많이 헷갈리죠.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만들어 보았다.

우연스럽게도 수소의 1차 이온화 에너지와 산소의 1차 이온화 에너지가 매우 근사하다. 
나도 처음 알았습니다.
전기음성도는 필수, 알면 좋다고 했죠. 
수능에서는 보기 ①번 조심해야 합니다. 
㉠. 2014.6.14.번 문제에서 언급하였다. 
함정 유도일 경우가 있어요. 의외로 힌트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강조 보기 ①번을 항상 조심하자!!!!!!!!

일차 이온화 에너지는 Be-B, N-O에서 예외
차근하게 써 보면, 외우지는 말자!!!
Li, B, Be, C, O, N, F, Ne, He에 전기음성도 적용하면 된다. 



이 자료는 정확한 data를 가지고 그린 그래프이다. 

더 고려해야 할 것은 2차 이온화 에너지면 어떨까?
한번 해 보지 않으면 시간 무지 잡아먹습니다. 
전자 배치, orbital box 그림 그려 놓고 생각해 보세요. 1차 이온화 에너지의 Be-B, 
N-O의 관계가 다른 원소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의외의 복병으로 헬 문제 기대 됩니다. 2차 이온화 에너지를 이 문제처럼 만들고 판단해 보
세요. 생각할 것 많습니다. 
평소에 Be-B, N-O의 관계를 잘 생각하고, 3주기의 Mg-Al, P-S의 관계도 기억하기 바랍
니다. 



이차 이온화 에너지를 적용시키기 위해 전자 한 개 떼어 낸 전자배치를  생각하자. 
Mg+:1s22s22p63s1, (1,450 kJ) 아직 3s1에 전자 있으므로 2차 이온화 에너지 작고 
Be+: 1s22s1, (1,760 kJ); Li의 일차 이온화 에너지와 같은 경향 
C+: 1s22s22p1, (2,350 kJ); Be의 일차 이온화 에너지와 같은 경향 
B+: 1s22s2, (2,420 kJ); B의 일차 이온화 에너지와 같은 경향 
N+:1s22s22p2,(2,860 kJ); C의 일차 이온화 에너지와 같은 경향 
F+:1s22s22p4, (3,370 kJ); N의 일차 이온화 에너지와 같은 경향 
O+:1s22s22p3, (3,390 kJ); O의 일차 이온화 에너지와 같은 경향 
Ne+:1s22s22p5, (3,950 kJ); F의 일차 이온화 에너지와 같은 경향 
Na+:1s22s22p6, (4,560 kJ); Ne의 일차 이온화 에너지와 같은 경향 
He+:1s1, (5,250 kJ)
Li+:1s2, (7,300 kJ)

이차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은 일차 이온화 에너지의 도표에서 원자 번호만 왼쪽으로 “1”  
대칭이동 시키면 경향이 맞는다. 




